7 천 


만 겨 레 에 게 


은 민 쪽 의 커다란 관 실 과 기대 측 에 

리 는 6.15 민 쪽 몽 뭘 대 회 메 함 가한 무리 
을 워 의 염 흘 답 마 거 레 에거 이 후소 

모을 보 벤다. 

우리 거래 


지을 힘 치게 전 계 혀 완다: 
미 번 목 원 대 회 에서 무리 거리, 무 
뜨 겨룬 봄 일 염 망 과 단 함의 자 
러운 모 습 를 네 외에 힌 이게 보 며 주교 일 
트 
한 패 굴 들 미 더 은 돋 포 놈 이 현 자 리에 모 
여 와 려 와 단 한, 펌 화 와 몸 원 들 외 처 는 미 


간 우 리 모 두 는 뜨 겨룬 봉 포 예로 더 가 


8.15 민 


려 사 적 원 6.15 광 동 선 먼 의 기 처 빔 미조 

국 의 자 주 쪽 권 회 몽 일들 기어이 실 련 하 려 

겨 레 의 염 의 가 더 룩 높 마 가고 

가 룬 테 &.15 민 쪽 폴 원 대 회 가 15 밀 서 
글 메서 재 믹 뇌 웠다. 

력 사 적 인 4 원 남 북 린 속 회 의 로 부터 평양 
에서 전 목 회 되 다 실 이 진 혁 되어 몬 민족 
목 원 휘 사 들 에 이어 남조 목 원 문 둘 단체 
들의 요 롤 메 따라 두리 대 표 단 의 참가 

_ 밀 에 최 당 으로 서 우 서 연 리 는 이번 대 
- 괴 는 민 족 의 황 원 의 시름 다시금 내 외 미 


'5 번 언 들 훨 저리 
족 키 리 힌 을 합치 내 
자. <6.15 곰 동 선 먼 


까 외 지 고 할께 촌 잡고 꼴 원 의 길들 힘 차 
게 월 어 나갈 의 지 를 다 시 한번 굳게 하연 
다 
액 사 적 원 61 미 아 맘보 
이 화 레 화 고 단 한하여 복 월로 나갈 수 일 
는 유일한 기 처 미디 
껄 베 가 머 몰 게 번 타 더 리 도 6. 


려 기마 한다 

인 회 연 다 
님 괴 북 의 봄 원 군 농 단 체 클 은 이번 615 

빈 즉 몸 원 되 메서 

팔고 힘 과 지 혀 를 함 처 

더 족 활 병 화려 니 기미 민 쪽 공 조 른 

라기 위한 저 족 적 인 면 대 연 한 | 


안 권 같은 되 사 를 거든 화 


게 의 단란. 경 화 와 몸 인 등 미 빅 하 자 > 등 
미 세워져 이었다 

구 리 9 에 서 조 국 몸 원 민주주의 
조 선 직 임 중동면 


인 듬 이 찬 가 하 였다. 

또한 남 조 선 에서 몸 윌 련 따 . 민 화 렴 . 7 
패 족 탄 빈 주 로 @. 모 동 조 합 존 련 병 , 튀 년 
2 체 험 의 회. 농 민 회 홍 련 병 . 너 선 던 체 련 한 


흘 비 봇 한직 다 첨 기 하였다 
매 와 여 는 서 풀 의 각 제출 시 민 들 이 방 로 
으로 점 가 하였다 
과 서 물 씨 빈 들 든 < 빈 간 습니 
다 > 노 러 를 부 르 면 서 무 리 태 료 단성 
윈 들음 열 럼 희 한 영 히 였다. 
게 튀 가 썬 언 뇌 자 북 과 남의 너 성 데 르 를 
이 떠 혀 몰 월 기를 들고 임 장 하였다 
.< 아 리 람 > 노리기 주 악 되는 기 문 데 대 
계 양 보였다 
하 연 헐 플 이 이었다 


극 범 여 나 감 으로써 민 쪽 의 만 넘 과 경화 
를 지키고 회 세 의 간 섬 과 전 영 의 근 원 들 
쿠 환 리 제 거 하 기 위한 무 영 즐 적극 전 
7788 나 기 기로 혔다 
남과 북 의 목 원 운 동 단 체 들은 지난 목월 
세서 이 퀴 한 성 괴 들를 종 고 발 전 시 
가기 위하여 민 족 되 명한 급 강 산 이 
븐 몸 원 혐 사 는 987 원 부터 8 일 
지 여 성 몸 월 혐 사 는 9 형 12 윈 부터 13 딜 
지 진 황 하 기로 하였으며 1083 윈 < 개 
전 전 > 증 비 못한 여러 계 기 들 에 님 과 복 
의 8 당 단 제 등 사 이에 목 임 력 사 를 진명 
개 나가기로 하였다 
사 란 화 는 종 포 제 들이며! 
우리 민 쪽 에 게 있어서 프 1 세 기는 띠 결 
과 분 월로 멈 캔 과 거 메서 벳 떠나 민족 
풍의 번 영 글 이루고 콤 일들 닫 성 해아 
할 대 의 서 기 미 다 
은 거 레가 새 로 둔 멀 정 . 새로운 각오 
안고 민 쪽 의 대 엄안 나라 
띄 몰 뭔 글 위하여 한 사 람 금 미 나 서자. 
민족적 단 랍 과 조 국 몸 임의 이 정 표 인 6. 
15 광 돔 선 언 를 콘 견 혀 고 수 하고 더독 혈 
저리 이 획 뢰 나가 


. 


키블 
을 쉬 현 하는 길 


포 원 들 안 레가 


우 리 매 표 단 단 잔인 민 즉 파 히 련 의회 
길 원 데 회 장 은 남 년 돋 포 듬 에게 보내는 북 
1 띠 듯 현 동 포 메 적 인 시름 전한 

서 콕 원 의 


서 음 의 보 내 주 시 


한 저는 몽 원 영 시 가 오 늄 이 지 렴 서 물의 
서 막 들 클 리 게 핀 것 든 력 시 폭 인 복 남 수 
뇌 방 볼 과 6.15 공 동 천 언이 낳은 또 하나 
의 소중한 2 칠 미 라고 지 픽 하였다 

그는 이버 디 회한 하의 무 리 는 조라 
의 윙 원 문 제 를 기어이 무리 민 족 끼리 한 
들 합쳐 지 주 적 으로 품어 나가며 6.19 복 
남 공 놈 선 연줄 고 수 리 횡 해 나감 화 고한 의 
지를 혐 잊기 과 시 하 며 마 학 것 미 리 고 강 
조 히다 

이어 남의 빈 화 협 리 든 멤 상 임 의 동의 
주 히 연 언이 잊었다 

제 떡 식혜 이어 만 
@ 디 

대 회 에서는 연 섬 들 이 이었다. 


함 대 휘 가 진형: 


는 춤 밤 이다 
대 결 과 반 복 의 밝은 따를 치고 따 똑 한 
좀 포 에로 화 레 와 신 되 와 단 함의 슨 들 
외 세 여 의 즌 하지 않고 두리 민 족 의 한 


을 모아 자 주 적 므로 멘 즉 변 영 의 길들 

커 나 가 기 위한 거 족 적 인 연 디 연 합 문 
좋든 빌 디 나 가 자! 

이 딴 메서 빌 어 필수 밌 는 모든 쁜 영 의 
위 를 제 거 라고 민 족 되 평 화 와 안 변 를 
이 두 자 

' 목 원 미 미 말로 회 데 의 애 국 메 쪽 이 다. 


콕 뭔 문 동 은 6.15 공 동 선 언 발 표 이후 일 
씨이 발수 없 언 년 새로운 혐 테 의 운 놀 으 
로 발 언 하고 있다 

지 금 이야말로 이미 미 맥 탄 섬 과외 경험 
에 토 대 라 여 몸 일 문 농 의 서 로 운 도 약 들 

리마 학 역사적 시 기 이다. 
몰 인의 주 베인 7 만 민 족 런 치 가 하나 

의 한 깅 회의 콩 일 
돋을 힘 지게 벌 이 나 가자! 
쿠리 민 쪽 키리 힘줄 합쳐 자 주 적 으로 만 
족 의 최 대 과 제 인 조 국 몸 원 들 미 무는 길 
에 탈 인계 나서지! 

의 뮤 구한 역 사 의 찬란한 분 호로 

삐 나는 이 화 위 멜 미 변 영 하는 지 맘스 
러 돈 꼭 원 조 곡들 반드시 빠른 시 원 안이 
월 더 서 우자! 


장 과 조 선 민 주 너 천 눔 벤 
의 리 영 회 부 위 원 팔 은 콩 원 


계 의 8 탄 
것을 뚜 려 보여 주고 웠 다 고 지 직해: 

국 몽 원 문 동의 주 체 는 애 국 이 
볼 타는 무리 겨레, 무리 믿 쪽 이며 복과 
발의 가 게 층 인 민 대 중이라고 하면서 오 
는 블 원 2 들른 2 거리기 짐 기 허는 범 민 


004 59 050 로 지 31 


2 = ? 8.15 민 족 통 일 대 회 기념 


는 ? 런 만 겨 리 이게 보 . 봄 임 사 딘 젼 시회 
1 는 호 볼때 위 디 한 럼 도지 필 평 혈 돋 군 님 껴서 기 
미 피 에 미어 싸 남 예 숭 인 듬 의 축 하 공 연 이 대 종 대 몽 령 과 약 수 름 나 누 시 는 사 진과 한 
긴 쯤 뇌 이 웠 이 뷔 은 도 락 과 뜨 거 문 포 폼 려 들 지 니 신 


하며 연재 래 성 월 려 
메서 찬란한 저 1 
9 를 멈 어 나 감 수 있다 
는 하 나 의 민족 보며 주고 이 
1 츠 번 더 

이 중 묘 하 다고 복과 남의 베 술 인 들이 민 족 적 정 서 가풍 이나 저 인 들은 님 녀 


82 외 세 의 간 섬 과 게 임 등 
크 락 빈 다 는 깃든 리시 
하면서 무리 민 쪽 커리 계 : 


런너 한 민족 
리 민 쪽 모 훈 이 라 
" 원 이라 이듬 
고 하면서 몰 임 들 위 려 서 는 몬 거 레 가 단 와 몸 


0 
이 
[ 므 
4 


통 일 대회 폐막 


기 0 


서 목 윈 련 대. 민 화 현 . 대종! 구사 하사 타 
. 한 츠 련 면 . 적 년 단 체 렴 : 넌 또 
왼 렌 맨 , 너 선 단 체 린 


들이 활 기 하 였 다 


봉 듬 이 서 대 표 는: 인 61 
의기 그 1 버 한 림 둑 
면 미 열리고 은 민 쪽 의 복 일 염 의 가 더독 을 듬 이 

놀아 가고 왔는데 연 급 하 고 사 성 과 리 년. 

8 전 과 신앙. 게 급 과 제 층 의 차 이 를 로 림 른 족 도가 무 리 의 섬 이라는데 4 

우리 민 쪽 끼리 화 합 과 단 걸로 봉 일 위 1 거 윌 분 점 부 도 곰 식 적 으로 인 정 하 

| 럼 토 처 리 를 위한 국 저협 

있다고 지적 


을 위한 쿠 앵 에 서 
근데 대한 의 건이 
리 정 표 윈 615 


러 한 이노 불 구 하고 일 

는 은 럼 도 평 황 마 밍 의 짐 종적 

화 래 나가 대 하 이 튼 의 뇌 있다, 리 나 라 에 매 한 재 럼 을 노리는 
이라고 락 인 하였 

은 고 듀 한 님 의 럼 토 를 제 컷 이 


은 거 리 의 기 미 와 2 심 속의 
1 6.15 민 쪽 봄 월 데 회 가 16 


대 
대 외 의 원환! 
/ 들 이 진 원 뇌 였다 


가 


이 번 비 도 대체 


1 임 존 등비. 킬 일 성 시 위: 


# 게 끼리 피 야들 외 면 하면서 럭 시 교과 

서 거 약 놈 듬 위 는데 매 회 미 준 

터리 구 탄 하고 인 퀴 회 에혀 전 
/ 게 사 뢰 라고 보 삼 할 거금 장터 


게 미 식 등 8 미 9 


에서는 해 내 외 은 거 레 에게 보내 
론 이 퍼 턱 되 멍 더 8 막 식 에 서 는 연 얼 달 이 있었다 의 기치, 민 쪽 자 
들른 미 날 메 은 원 모든 앨 . 조 선 종 교 인 혐 의 회 작 재 인 미 원조 
거 테 로 서 의 ㅁ 자고 발 혀 였 다 
아 리 런 고 레가 주 약 뇌 는 가 문 데 대월 
할수 있 얼 으 며 무 리 의 마는 콜 윈 기기 내 리 위 절 더 
'8.15 민 쪽 봉원 


기 위하여 힌 처 게 나야 


니 리의 톰 
려 냄 수 및 음 들 깊이 제 현 한 
있 월 다 고 지 퍼 하고 이번 대 회 는 민 족 의 


남 촉 에서는 이 날 저녁 무 리 체르 
하이 연 회 블 처 렀다 


8 8 스 8.15 민 족 통 일 대 회 기념 


단 합 의 의 지 를 과 시 한 통 일 한마당 


| 좀 
속 


메 묘 . 미 시 간 에 
1 비 븐 까 한 니 


' 울 절 원: 민 족 분 영이 역 시 에서 저 음 으 
4 돌 메서 열린 이번 민 쪽 몸 원 대 회 는 민족 
| 원 의 지 름 다시금 내 외 여 과 시 한 마주 
중 묘한 계 기 였 다고 색 각 랍 니 [ 


싸 회자: 동 이 커 보면 역 사 적 으로 전 민 족 
리더기 

전 몽 화 뇌 다 시 괴 되 이 왔는데: 
[6003 
양 메서 진 롱 변 모든 
1 미 남 의 대 표 듭 은 소 
1 참 기 를 앵초. 크리 6 15 남 백 광 돔 선 인방 
미후 지 년 매 &.15 에 는 무리 미 님 의 각 는 


기 표 릅 수 빅 명이 편 양 에 
원 4 측 전에 함 기 짓고 


1 서 큼 에서는 민족 
농 시 듬 미 한번도 염 리지 못 킷 습 그리고 
언더 어 떨 계 데서 이번 8.15| 

원 때 외가 서 물 예서 열 리 제 베고 도 복 


반 써 기가 범 도록 해 이 져 함 아 아 윗 던 
리 반쪽. 이제 다 시 는 이 떨게 살 수열 


서 들 에서 역사상 처 


이 지 금 까지 정 양 힌 서애 다녀 물 랭 월: 민족 
레 로써 진리 보내준 몽 임 8 메 서 진 염 버 묘 . 메 회 흠 
) 포 그 러 서 지 년래 6.15 에 휘 잉 에서 북 펄 이 즈 름 혀 남 복 거 리가 

내 반파 파천 버 색 원 지 서 난바 : 캐 과 타가 번 기 번 글 안되 
일 문 등 단 체 놈 이 증 해 5.15 봉 원 형 시 픔 시 : 기와 < 민 조 : 


이 출 볼려 이 형 되 거진 헌 깃발 


당 로 사는 민 족 단 탑 의 의 
심할 큰 평 원 비화 


에서 하 기 로 회 던 
지체 


10 월 염 기보 뜨 검게 닫 
사회자: 인 브 히 세 으 2 이 님 의 사회자: 그러면 민 족 봉 원 대 회 가 이 덩 기 사회자 착 석 단 체 등 은 에 
.09 원 니안 하 세 드 뮤 뢰 을 키 마 리 셔서 . 진 맨 는 지 소 재 뢰 주 송 으면 한 니 다 은 절 원 니어 


외의 
의 추 히 연 섬 은 잠 의 미 가 
는 몰 밀의 테 양 이 신 경 애 하는 장 : 
님 페 서 거 레 의 미 름 과 뜻 를 합천 서 | 
관 사 에 이 복 의 몰 밀 사 점들: 

원 만 미 당 이 


인, 징 일 성 시이: 


회 으 로 함 석 했 습니다 군 님께 감 사 의 마 
사회자 : 정말 큰 규 사회자 ㅋㅋ 이 이 
고 보 는 데 요 그러면 축 제 흐 돔 이 탐지 그 상지 말 았 습니까 


환 에 매 회 서종 에 기 해 주 요 으 면 합니다. 물 갤 뭘 ㆍ 남과 복 의 
' 젠 원 . 역사적인 민 족 목 인 더 회 에서는 이 펑 둔 동의 역 시 적 노 정 뒤 이 6 15 공 동 
8 저 게 회 가선 이어서 남 백 예선 번 연 을 감 까지 고 수 하고 이며 
족 의 진정한 화 회의 던 랍 , 나 라 의 평화 
저 을 보여준다고 강 조 를 

외 세 가 아니라 무리 민 


위인 콤 위 든 


월 기를 종이 휘 발 될 4 언 에 
들 디 묵 곧 현 어요, < 마 민 족 끼 리 > 라 는 대 멸 져 에 
악 되 는 가 몬테 대 현 폴 원 기 가 서서히 계양 를 구리 힘 으로 품 머니 


1 일다, 무리 힘 , 우 리 의 
밀고 조 국 몰 원 과 민 


는 걸 에서 나서는 모 튼 문 수 이 획 회 나감 화 고한 
족 키리 플 어 나 가지는 내 름 으 한 목 일 데 회 였다고 화 신 에 넘치 맘 할 수 
튀어 있 습 니 다 . 그 러 서 호 소 툰 이밤 있죠 
잠 석 자 을 른 그 메 호 등 히 서 대 회 등 점원 : 그 렇 조 . 서 움 에서 진 힌 인 2002 


4 수 를 지고 또 치고 그 램 습 4 5.15 민 족 목 일 매 회 를 몽 해서 두리 거려 


기 민 조끼 팀 
제 위 다 는걸 다시 


위한 폼 
되지 딸 왔습 


.@ 절 원: 사나다 


미고 이제 더이상 갈라져 
민 쪽 임 들 감 맹 깊 제보 


딸 08 전 8.15 민 족 통 일 대 회 기념 


이 환 가 뤄 고 북 측 에서 조 국 볼일 오 월 나 리 가 


전선, 민 쪽 화 바 혐 의회. 조 선 직 염 즘 으 로 서 쿨 메서 진종 
3. 징 일 설 시이 


열 근 로 잔 동명, 조 선 민 주 여 봉 등 벤 조 
교 위 협 의 희랍 3 제 메 프 늘 과 
메 술 인 들이 참 석 뢰 더 요 

제 막 식 에서 님 과 복 의 측 하 면 첨 의 이미 
20 번 메서 남 쓰 과 복호 인 


에서는 한번도 진 원 튀지 풋 원고 광양 
에서 진 며 하 : 1 
완 기: 5 서 둥 모 민형사 
에 거 겨 카 촌동 망라한 복 측 대 표 난 이 참석 
4 이 종 모 라 다고 되 처 하 제 강조 하여 남측 대 표 듬 과 짐 족 하고 대 하는 과 


튀 이모 ! 뷔 하고 파 려 와 단 한 을 
면서 연 사 들은 외세 기름 마 린 화제 되었고 나아가 

라 워 하면 민 쪽 의 문 덩이 2 동 발 썬 예서 세 로 룬 언 기를 
준 이 리고 지적 너가 


서 5.15 민 
이 나 8 니 다 
나 고 대 랬 던 원 왼 나 

월 월 니 까 . 57 번 현 미 국 의 6.15 틀 짓 
-- 널 챙 서버 


비 못 려서 남북: 


니까, 이번 515 
퀴 화 서 우리 민 즉 의 
1 힌 있 거 과 시 한 것 
액 시 미 이를 부 여 하고 윌 다고 
불수 위지 워 습니까 

오월 


. ㅎ 따 므 며 15 임 과 16 원 양 원 간 에 걸 : 
: 을 에서 &.15 민 족 몰 인 더 회 를 비 봇 허 서 민 


이번 6.15 메 서 룸 에 서 
의 펜 인티: 


8 윈 더 회 


동 때 턱 하고 
사회자: 그러면 맘 이: 


쪽 광 동 선 연의 위대한 활 력 의 고 거한 
1 이라고 할수 있 더 요 
4 단 찌 연 한 들 비 못한 가난 대 래 서종 말 씀 혀 주 소 으면 하 는 더 요 . 이 시 베 지만 6.14 


사회자 


이번 몽 밀 링 사증 사 밤 하 고 봄 일들 바라 


의 분 연주 미제 더이상 갈라져 살수 견과 선양 
펄 신데 떠리 님 과 족 인 을 뚜 케 이 보 여 주 왼 재 서 무리 민 
펑 신예 더리 님 0 1 


할 클 로 믿습니다. 지금 
들 : 사 한 니다 

인 오 월: 감 사 만나다 
이 러 하 려는 따고 

윈 다 고 할 수 이건 


조 국 전선 여 원 구 의 장 , 아버지 여 운 형 선생 
묘 소 를 찾아 화환 진정 


든지 나 리 의 지주 
자 짐 과 무리 민 족 의 


리 윗 게 괴 48 어 요 


이 발 로 세 세 기 의 
8 뭔 강 럼 미 라 1 


의 와 래 와 단란. 나 라 의 
이 외 다는 것들 다시금 픽 

중한 열 떠 이고 무리 민 쪽 의 파 고 한 
를 표 멍한 줌 요란 


과 계층 
쯤 일 픽 동 든 분 새 하 고 마 림 내 서문 
'815 민 족 몽 인 대 회 를 


중요한 의 이라고 할 


회 려 원 구 의 장은 
이 버 지 레 문 혐 선 븐 5 


2 월 에서 어 비 미 수험 질 일성 
주 복 끼 서 의 절 청 숙 어 미 니 미 서 
를 나 라 의 홀 를 한 일 군 므 로 키위 주 
정 일 디 근 니꺼 


맞추고 외 다고 하면서 폼 원 의 

이 있 당기고 다시 자 와 아버 
케다 

의 장 은 19 임 남 녀 메 이: 

블 브 하 연 다 


